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자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마태오 5,7)

예수님께서는 열두 제자를 뽑으신 후 산에서 내려오시며 
한 마을로 가셨어요. 그곳에는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여러 도시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와 있었어요. 

호주에 사는 재스민의 이야기예요.

매일 학교에서 용서하는 경험을 해요. 내 짝 로렌스는 늘 
나를 괴롭히거든요.

한 번은 내 필통을 훔쳐 갔어요!  나는 마음속으로 나 
자신과 한참 실랑이를 했어요. 무척 화가 났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신 것을 기억하고 
로렌스를 용서했어요.

어느 날, 담임선생님 수녀님께서 재스민의 엄마에게 
말씀하셨어요.“어머님은 천사 같은 딸을 두셨어요. 
로렌스에게도 늘 참을성을 가지고 잘해주어요. 그런 모습을 볼 
때 재스민은 내가 다시 사랑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느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말씀하셔요. 우리는 모든 이들과 사이좋게 
지내야 하고, 심지어 원수들과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우리를 
깨우쳐 주세요.

특히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고 부탁하시면서, 나에게  좋은지 
나쁜지를 따지지 않고 구체적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하느님을 사랑하도록 도와주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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